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이영호(기소), 김세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언

판 결 선 고 2025.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감정소모분 제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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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

였다. 

  가. 케타민 투약

    1) 2024.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2. 6. 00:00경부터 00: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

층 ‘C’ 클럽 창고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4.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2. 19.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시흥시 E 앞에 정차한 피

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차량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

고 있던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제공

    피고인은 2024. 12. 20.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G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불상량의 코카인을 건네받고, H에게 케타민 약 0.2g을 건네주

어 케타민을 제공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가. 코카인 매수

    피고인은 H과 함께 코카인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제공하고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코카인 판매책(일명 ‘I’)을 직접 만나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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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책으로부터 코카인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24. 12. 18.경 서울 강남구 F, G호에서 위 판매책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코카인 약 1g을 건네받았고, 2024. 12. 19. 15:00경부터 

15:52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J 소재 H의 주거지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

략) 포르쉐 카이엔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위 코카인 중 약 0.5g을 건네주고 피고인

으로부터 K를 통해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나. 코카인 사용

    1) 2024.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2. 19. 15:00경부터 15:52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J 소재 H의 

주거지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차량 안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코카인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

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2024.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2. 20.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L 소재 ‘M’ 앞

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차량 안에서 위 2의 가항 기재

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코카인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

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3) 2024.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2. 21. 03:40경 대구 중구 N, ‘O’ 남자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수수한 코카인 중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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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다. 코카인 수수, 소지

    피고인은 2024. 12. 20.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G호에서 H에

게 케타민 약 0.2g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불상량의 코카인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024. 12. 21.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N, ‘O’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코카인 약 0.2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코

카인을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4. 12. 20. 23:30경부터 2024. 12. 21. 00: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

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P’)로부터 수수하여 소

지하고 있던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1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54, 

59, 61, 62, 68, 74, 77, 추가 증거목록 순번 2) 및 그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13, 55, 60, 69, 75, 78, 추가 증거목록 순번 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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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

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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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

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

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

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

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

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

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

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

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 산정 금액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0,000원[= 100,000원(2024. 11. 마약류 월간동

향에 따른 케타민 1회 투약분 가격) × 2회]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50,000원[= 250,000원(2024. 11. 마약류 월간동향

에 따른 케타민 1g의 소매 가격) × 0.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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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456,000원[= 600,000원(피고인과 H이 공모하여 2024. 

12. 18.경 코카인 1g을 거래한 가격) × 0.76g(= 피고인이 취급한 코카인 총 

1g1) – 압수된 코카인 0.24g)]

      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200,000원[= 200,000원(2024. 11.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대마카트리지 1회 투약분 가격) × 1회]

      마. 합계: 90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1)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코카인 1g을 매수하여 각각 코카인 0.5.g을 나눠가졌고, H은 위와 같이 나눠가진 코카인
을 일부 사용한 후 남은 코카인(불상량)을 2024. 12. 20. 피고인에게 건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7, 276, 
340, 372~373쪽). 따라서 피고인이 취급한 코카인의 총량은 1g(피고인과 H이 공모하여 매수한 코카인의 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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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

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

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

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사 내지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

예 1회, 기소유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으로 번번이 선처를 받아 왔

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2. 4. 15. 대마 매

매 및 투약, 엑스터시 투약, 대마 및 엑스터시 소지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 135, 2021고합1167(병합), 2022고합144(병

합)], 2023.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과 15일(2024. 12. 6.~2024. 12. 21.)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마약류 관련 범행(케타민 3회 투약 및 케타민 0.2g 제공, 코카인 1g 매수, 

코카인 3회 사용, 코카인 수수 및 소지, 액상 대마 카트리지 1회 흡연)을 저지른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코카인 매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 및 공범인 H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으로 유통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범행들도 대부분 피고인 자신의 투약, 흡연, 사용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공범의 존재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범의 체포, 검거가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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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보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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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영호(기소), 황금천, 김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김진엽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5고합4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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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

서 공범의 검거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케타민, 코카인 등 여러 마약류 물질을 투약, 제공, 

매수, 소지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마약류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시 마약류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

처를 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왕해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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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박민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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